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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 실제 미라를 보면서 오싹함으로 무더위를 날릴 마지막 기회!! -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개막한 이래 7월 30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10만 명을 돌

파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전북 지역민

을 비롯한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세계적인 이집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브루클린박물관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 

최초의 고대 이집트 전시이며, 브루클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제 이집

트 관련 유물 94점이 전시 중이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유명한 파라오 중 한명인 람세스 2세의 조각상, 안에 

실제 따오기 미라가 들어 있는 아름다운 따오기 관, 3천여 년 전 종교 중

심 도시였던 테베의 지도자 파세바카이엔이페트의 화려한 관 등이 있고, 

특히 토티르데스라는 사람의 관에서 나온 실제 미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전시 중으로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엄숙함과 함께 오싹함까

지 느껴지기도 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요즘 날씨에 시원한 

박물관에서 진짜 미라와 함께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은 피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전시 관람을 추천하였다.

 특별전은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은 없고, 관람료는 무

료이다. 

붙임: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전시실 사진



붙임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전시실

미라 전시장으로 가는 길 미라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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